가족愛 날 행사에 다녀와서

1422 이지원

 5월 가족의 달을 맞아 5월 중 하루 가족愛 날 행사를 다녀왔다. 우리가 이 날을 맞아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아는지 날씨가 도와줘서 더욱 만족스러운 날을 보냈다. 우리 반은 송산유원지로 향했다. 친구들의 가족들이 생각보다 많이 모여있었고 나 또한 엄마와 동생의 손을 잡고 모였다. 그곳에서는 의미 있고 재미있는 활동을 했다. 그 중 먼저 첫 번째 활동은 '보물 찾기' 였다. 넓은 잔디에 복권 종이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정말 원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복권 종이를 다 찾았다고 몇몇 아이들이 말한 뒤 난 누구보다 아쉬운 마음으로 마쳤다.

[image: ]
찾기 어려웠던 복권종이들
 

 다음은 친구들, 가족들과 다과회를 했다. 각자 싸온 간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얘기를 나누고 가족들과도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교복이 아닌 사복으로 나름 꾸미고 온 친구들끼리 사진을 많이 찍고 놀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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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진을 찍고 반 아이들은 다시 조끼리 주어진 미션에 행했다. 사진을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미션이었는데 그것을 수행하고 마치기 위해 긴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 그 사진 미션들 중 하나는 단체로 점프하는 모습을 찍어 그 사진을 올리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가족이라는 주제로 그 주제에 맞춰 찍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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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주제로 찍은 한 컷이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미션들을 마치고 나서 난 왠지 모를 가족의 애정을 느꼈다. 하지만 더 많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은 또 다른 활동을 했을 때였다. 이 활동은 내가 하루 중에 가장 뜻 깊은 활동으로 뽑고 싶을 정도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활동이었다. 그건 바로 우리가 가족愛 날 행사 전 날 부모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을 쪽지에 적었는데 그 쪽지들을 랜덤으로 부모님들께서 하나씩 뽑으셔서 공개적으로 답을 해주시는 활동이었다. 다양한 답변을 듣는 동시에 부모님들의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다양한 답변에 따른 질문들은 이러했다. 자녀가 언제 자랑스러운지,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언제였는지, 고등학교 학창시절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지금 행복하신지 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고 그에 따른 답변을 들음으로써 조금이라도 나의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잡을 수 있었던 활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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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 아버님께서 질문에 답을 해주시고 계신 모습이다

 
 꽤 많은 활동을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은 후 서로 인사를 하며 헤어졌다. 친구들의 가족과 함께 마주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 가족愛 날 행사의 가치를 느꼈고 보람찬 하루를 보낸 것 같아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간 것을 잊을 수 없다. 그날 가족들과 행사를 즐기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평소보다 많이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내년에도 가족들과 함께 가족愛 날을 잘 보낼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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